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
님인 희천이 육조대사와
같이 한 마리의 거북의 등
에 올라타고 깊은 못을 헤
엄치는 꿈을 꾸고 있는 장
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희
천(希遷:700~790) 스님은
속성은 진 씨이며, 광동성
단주출신으로조계에이르
러 육조 혜능에게 득도했
으나, 혜능 스님이 입적하
자 청원행사 스님에게 배
우고 인가를 받았으며, 형
산(衡山)의 남사(南寺)에
가서 동쪽의 석상(石上)에
암자를 짓고 항상 좌선했
으므로 석두 화상(石頭和
尙)이라고 불렀다. 광덕 2
년(764) 문인들의 청에 응
해 종풍을 선양했으며, 약
산유엄(藥山惟儼)에게 법
을부촉하고정원6년(790)
세수 91세로 입적했다. 저
서에 <참동계(檙同契)> <
초암가(草庵歌)>가 있으
며, 그의사상은조동종(曹
洞宗)의시초가된다. 본문
의내용을보면“어느날홀연히꿈에육조대사와
같이 한 마리의 거북의 등에 올라타고 깊은 못에
서헤엄치는꿈을꾸었다. 꿈을깨고나서이를점
치기를‘거북은신령한동물이니지혜를상징하는
것이고못은자성의바다를상징하는것이다. 나와
스승이 신령한 지혜위에 올라타고 자성의 바다에
노닌지 오래다’라고 하고 마침내 형산의 남사를
찾아갔다. 이절의동쪽에바위가있었는데형상이
대와같았다. 그는마침내그바위위에암자를짓
고 그곳에 주석했다. 상당법어에서 말하기를‘나
의법문은선대의부처님에게서전수받은것이다.
나는 선정 정진을 논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지
견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마음이 곧 부
처다. 부처와 중생, 보리와 번뇌는 이름은 달라도

바탕은하나다. 너희들은알지어다. 자기의심령은
그 바탕이 단견과 상견을 떠난 것이며 자성은 때
묻지도청정하지도않으며담연히원만하다. 이것
은범부와성인나란히같다. 그응용은무방하다.
마음의 의식작용에서 벗어나면 삼계 육도에 오직
자신의마음만이나타난다. 그것은물속에비친달
이나 거울에 비친 형상과 같으니 거기에 어찌 생
멸이있겠느냐? 너희들이이것을알수있으면갖
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석두 스님의
법어는일체진리가본래부터완성돼있다는자성,
불성에대한자각이며, 인간의마음이란묵묵히안
으로 관찰하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묵조선
(默照禪)의선풍을잘표현하고있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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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천 스님이 거북의 꿈을 꾸다
희천몽구(希遷夢龜)

畵䤎 䤎 䤎

옛날어떤사람이하루는손님을청하여소의젖을모아대접하려생각했다. 그는이렇게생각했다. ‘내가날마다미리
소젖을짜두면소젖은점점많아져둘곳이없을것이다. 또한맛도변해못쓰게될것이다. 그보다는소젖을소뱃속
에그대로모아두었다가필요한때에한꺼번에짜는것이낫겠다.’그리고는곧어미소와새끼소를따로떼어두었다.
한달이지난후손님을초대했다. 잔치를베풀고소를끌고와서젖을짜려고했다. 그런데그소의젖은어찌된일인지
말라없어져버렸다. 그러자손님들은성을내거나혹은그의어리석음을비웃었다.
어리석은사람의생각도이와같아서, ‘내게재물이많이쌓인뒤에한꺼번에보시하리라’생각한다. 그러나재물을모
으기도전에수재나화재, 혹은도적을당하거나혹은갑자기목숨을마치는때도있다. 때문에적절한시기에보시하
지못한다. 그도저와같은것이다.

에잇!
감질나서원~

그러지말고한사발만줘!
우리손자녀석영양상태가
안좋아서그래~

보름치
분량
우유어디
간거야!
어쨌어!

으이구~ 
그리될바에야
평소에적선좀
하지…!

기다려봐!어때…! 
오늘은
괜찮지?

…마!
보름동안
안짰는데
왜한사발도
안나오는거야!

그정도면
됐구먼.…췌!

보름있다가와!
그땐여유있어…!

어?…이상하다!
왜요것밖에
안나오지…?

자아~ 
크게한번
뽑아보자!

안돼~
젓소한마리에서
우유가얼마나
나온다고그래~

이놈아! 우유를겨우
요것밖에못만들어?

그래! 보름정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짜는거야…!

말라버린소젖 <백유경(百喩經)>

돌미륵詩가있는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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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이뱃쫑뱃쫑,
피이뱃쫑.
산새들요란히우짖는소리에
돌에서막깨어난미륵불,
슬며시세상문밀치고밖으로한발짝
발을내딛다가
추위로싸늘하게굳어다시동면에든다.
극락은

가릴것, 숨길것없어
벗어버린맨몸으로사는세상,
춥고배고픈중생들로가득한
이승의사계절은여름도겨울이다.
얼음녹아돌돌돌계곡물은흐르는데
산비탈진달래꽃활짝웃고있는데...

-오세영/신작시집<바람의그림자>

한국불교의중심에서찬란히빛나는화두명상법- 
우리는그것을화두선이라고부른다. 
하지만 화두선은 8만4천 번뇌의 뿌리를 단박에 끊어
버리는 호쾌함과 목숨을 건 수행자의 치열한 삶으로
일반인들은선뜻집어들기쉽지않다. 
그러나 무여선사의“쉬고, 쉬고, 또 쉬고”를 따라가다
보면번잡스럽고복잡한현대사회가갑자기고요에
빠져든다. 

스님은우리들에게이른다. 
“소풍을떠나듯설레는마음으로화두를챙기되
고요히쉬어라!”
하루하루연속되는복잡한일상에서
쉬고, 쉬고또쉬어가면머지않아진정한행복에이른다.
우리들은이보다더행복할수없다.
우리들은이보다더평화로울수없다.

*글은수필처럼날렵하고편집은여백의허허로움을잘살
려 중압감이 전혀 없다. 초심자에게는 초심자에게 맞는 울
림으로, 경험자에게는 경험자에게 맞는 울림으로, 경지에
오른수행자에게는또그그릇에맞는울림으로다가온다. 

- 법보신문

*두려움에서벗어나려면두려움의정체를먼저알아야한
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책은 정통선의 경계를 지켜내면서
재가불자들의참선수행을이끌어준다. - 불교신문

*이 책은 선 수행과정에서 가질만한 의문을 두루 짚어주

고 쉽고도 간결한 것이 특징이다. 참선입문자에서부터 구참
수행자까지볼수있는간화선지침서로서손색이없다. 

- 현대불교신문
*책 제목의 '쉼'은 무슨 뜻일까? 스님은 "화두에 진정한
의정(疑情)을 일으켜서온갖번뇌망상을쉬게하는일"이라
며 "그렇게 쉬고, 또 쉬면 참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몸과 마
음이자유자재하게된다"고 말한다.    - 조선일보

*스님은중·고생시절수학여행을앞두고그랬던것처럼
내 마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 참선수행도 설레는 기분으
로시작해야한다고한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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